유월절 엿새 전에! Enam hari sebelum Paskah!			  		    2026.6.7
(요 Yoh 12:1-11)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Karena saudara, banyak orang akan percaya kepada Yesus!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어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Yesus diurapi di Betania
1 Enam hari sebelum Paskah Yesus datang ke Betania, tempat tinggal Lazarus yang dibangkitkan Yesus dari antara orang mati. 2 Di situ diadakan perjamuan untuk Dia dan Marta melayani, sedang salah seorang yang turut makan dengan Yesus adalah Lazarus. 3 Maka Maria mengambil setengah kati minyak narwastu murni yang mahal harganya, lalu meminyaki kaki Yesus dan menyekanya dengan rambutnya; dan bau minyak semerbak di seluruh rumah itu. 4 Tetapi Yudas Iskariot, seorang dari murid-murid Yesus, yang akan segera menyerahkan Dia, berkata: 5 "Mengapa minyak narwastu ini tidak dijual tiga ratus dinar dan uangnya diberikan kepada orang-orang miskin?" 6 Hal itu dikatakannya bukan karena ia memperhatikan nasib orang-orang miskin, melainkan karena ia adalah seorang pencuri; ia sering mengambil uang yang disimpan dalam kas yang dipegangnya. 7 Maka kata Yesus: "Biarkanlah dia melakukan hal ini mengingat hari penguburan-Ku. 8 Karena orang-orang miskin selalu ada pada kamu, tetapi Aku tidak akan selalu ada pada kamu."
9 Sejumlah besar orang Yahudi mendengar, bahwa Yesus ada di sana dan mereka datang bukan hanya karena Yesus, melainkan juga untuk melihat Lazarus, yang telah dibangkitkan-Nya dari antara orang mati. 10 Lalu imam-imam kepala bermupakat untuk membunuh Lazarus juga, 11 sebab karena dia banyak orang Yahudi meninggalkan mereka dan percaya kepada Yesus.

서론
-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 1장에서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으로, 
-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가 아니라, 
-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 그리고 오늘 본문인 12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 11장 까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셨다면, 
- 12장 이후 부터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 11장 까지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 12장 부터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 11장 까지는 믿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지만, 12장 부터는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십니다.

- 즉 12장부터는 표적의 사역을 넘어,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14일이며,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4월의 봄에 해당합니다..

-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보통 3년 정도로 보는 이유도 요한복음에 세번의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첫 번째 유월절은 2장의 성전 정화 사건,
- 두 번째 유월절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
-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십자가 대속 사건과 연결됩니다.

- 특별히 이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 자신이 ‘참된 유월절 어린양’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 그 피를 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래서 유월절(Passover)은, 죽음이 넘어간 날이며,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 출애굽의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참된 유월절입니다.
- (고전 5:7)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dalam 1 Korintus 5:7 Sebab Anak Domba Paskah kita juga telah disembelih, yaitu Kristus.

-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 (요 Yoh 1:29)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ihatlah Anak Domba Allah, yang menghapus dosa dunia.

- 유월절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연결된 절기였습니다.
- 출애굽의 첫 유월절로부터 약 1,300~1,500년이 지난 후, 
- 예수님은 참 유월절 어린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나사로가 있는 곳, 베다니로 오신 것입니다.
-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으로 잔치가 열렸지만, 
- 동시에 예수님에게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는 곧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긴장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닥칠 재앙은 넘어가게 되었고, 
-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6일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주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1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Untuk hari penguburan-Ku)

(요 Yoh 12:1-3)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Enam hari sebelum Paskah Yesus datang ke Betania, tempat tinggal Lazarus yang dibangkitkan Yesus dari antara orang mati.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Di situ diadakan perjamuan untuk Dia dan Marta melayani, sedang salah seorang yang turut makan dengan Yesus adalah Lazarus.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Maka Maria mengambil setengah kati minyak narwastu murni yang mahal harganya, lalu meminyaki kaki Yesus dan menyekanya dengan rambutnya; dan bau minyak semerbak di seluruh rumah itu.

-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향한 세 남매의 모습이 다시 나옵니다.
- 마르다는 일을 하고,
-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고,
- 마리아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 특별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 이 향유의 가치는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합니다.

-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고 기억해야 합니다.
- 그러나 단순히 ‘헌신이 대단했다’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됩니다.

- 예수님은 이 행동의 의미를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7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Dalam Yoh 12:7 Biarkan dia melakukan hal ini mengingat hari penguburan-Ku.

-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 향을 바르는 장례 관습이 있었습니다.
- 역대하 16장 14절을 보면 왕의 시신 주변에 각양 향 재료를 가득 채웠다고 기록합니다.
-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습니다.

-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이해됩니다. 
-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깊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마26: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Dalam Mat 26:13 Sesungguhnya di mana saja Injil ini diberitakan di seluruh dunia, apa yang dilakukannya ini akan disebut juga untuk mengingat dia.

-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 복음은 단지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복음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답고 향기로운 소식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 그래서 마리아의 향유는 단순한 헌신의 향기가 아니라,
- 십자가를 준비하는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 (고후 2Kor 2:14-15)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Tetapi syukur bagi Allah, yang dalam Kristus selalu membawa kami di jalan kemenangan-Nya. Dengan perantaraan kami Ia menyebarkan keharuman pengenalan akan Dia di mana-mana.
15.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Sebab bagi Allah kami adalah bau yang harum dari Kristus di tengah-tengah mereka yang diselamatkan dan di antara mereka yang binasa.

-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향기가 집 안 가득 퍼졌던 것처럼,
-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 속에 전혀 다른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Dalam ayat 5 "Mengapa minyak narwastu ini tidak dijual tiga ratus dinar dan uangnya diberikan kepada orang-orang miskin?" 

-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Dalam ayat 6 Hal itu dikatakannya bukan karena ia memperhatikan nasib orang-orang miskin, melainkan karena ia adalah seorang pencuri; ia sering mengambil uang yang disimpan dalam kas yang dipegangnya. 

-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 유다는 탐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 비록 예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배반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이것은 비록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죄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 예원 인니어 예배국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알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리아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2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Yang telah dibangkitkan-Nya dari antara orang mati)
(요 Yoh 12:9-11)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Sejumlah besar orang Yahudi mendengar, bahwa Yesus ada di sana dan mereka datang bukan hanya karena Yesus, melainkan juga untuk melihat Lazarus, yang telah dibangkitkan-Nya dari antara orang mati.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Lalu imam-imam kepala bermupakat untuk membunuh Lazarus juga,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sebab karena dia banyak orang Yahudi meninggalkan mereka dan percaya kepada Yesus.

-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직후,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 역설적이게도 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위함입니다.
-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앞으로 자신이 이루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다시 죽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 나사로의 부활이 죽음에서 다시 이 땅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Akulah kebangkitan dan hidup; barangsiapa percaya kepada-Ku, ia akan hidup walaupun ia sudah mati.”

-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Dalam ayay 11 sebab karena dia banyak orang Yahudi meninggalkan mereka dan percaya kepada Yesus.

-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 뿐 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모의했습니다. 
- 왜 그랬을까요?
- 나사로가 걸어 다니고,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그 모든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 어쩌면 아무 말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 그의 살아난 삶 자체가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 저와 여러분의 삶도 나사로와 같은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
- 유월절의 참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있는 곳을 방문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주간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세가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유대인들은 출애굽의 첫 유월절 이후 약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많은 무슬림 친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알 마시흐)라고 부르기만 할 뿐, 정작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마리아,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후손으로 우리 인간과 동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용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릅니다.  
-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바로 들어올려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가롯유다이지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각각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며 완전한 성취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우리가 더 의롭거나 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무슬림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논쟁의 대상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알았기에 가장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삶 자체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난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 나 때문에 많은 무슬림이 예수를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 예원 인니어 예배국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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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드리겠습니다.
-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 유월절의 참 어린양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 당위성을 깊이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음을 믿고 누리게 하옵소서. 
-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를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하시고, 
- 나사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삶 자체가 세상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 여기 모인 예원 인니어 예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인도네시아 무슬림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 우리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사오니, 
-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